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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면 법무사 2차시험에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과락률을 기록하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선발인원 증원으로 관심을 모은 2021년 제

27회 법무사 2차시험에서 응시자 626명 중 

465명이 과목별 40점 이상이라는 과락 기준

에 미달되면서 74.28%의 과락률을 기록했다. 

합격자는 132명으로 과락을 면한 161명 중 

81%가 합격한 셈이다.

이번 과락률은 과락만 면하면 합격하는 수

준이었던 지난 제14회의 80.6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올해 뿐 아니라 법무사 

2차시험은 타 전문자격사시험에 비해서도 매

우 높은 과락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지나치

게 높은 과락률로 수험생의 실력을 검증하기

에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다.

최근 법무사 2차시험 과락률을 살펴보면 △

2010년 40.1%(626명 응시, 251명 과락) △

2011년 61.02%(608명 응시, 371명 과락) △

2012년 52.94%(595명 응시, 315명 과락) △

2013년 67.98%(634명 응시, 431명 과락) △

2014년 54.26%(621명 응시, 337명 과락) △

2015년 66.5%(618명 응시, 411명 과락) 등

이었다.

이어 △2016년 60.52%(618명 응시, 374

명 과락) △2017년 66.18%(612명 응시, 405

명 과락 △2018년 61.4%(581명 응시, 358명 

과락)로 60% 이상의 높은 과락률을 유지하다 

△2019년 41.17%(583명 응시, 240명 과락) 

△지난해 47.57%(576명 응시, 274명 과락)

로 상대적으로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지만 올

해는 역대급 과락률을 나타내며 최근 경향을 

이어가지 못했다.

합격선도 매우 저조했다. 이번 법무사 2차

시험 합격선은 48.82점으로 과락률과 마찬가

지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점수이자 50점을 

넘기지 못한 두 번째 시험으로 기록됐다. 참

고로 최근 법무사 2차시험 합격선은 △2010

년 63.375점 △2011년 53.313점 △2012

년 53.625점 △2013년 53.225점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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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증가한 올 

법무사 2차, 역대급 ‘과락폭탄’

- 응시자 626명 중 465명 과락점…역대 2번째 기록

- 합격선도 48.82점으로 저조…원인은 제1과목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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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38점 △2015년 52.9점 △2016년 54점 

△2017년 50.7점 △2018년 53.6점 △2019년 

57.538점 △지난해 56.487점 등이었다.

이번 시험이 이처럼 저조한 기록을 보인 원

인은 제1과목 민법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

석된다. 이번 제1과목의 응시자 평균 점수는 

35.67점으로 전체 과목 중 가장 저조했고 과

락자도 411명으로 가장 많았다. 과목 과락률

은 65.7%였으며 합격자 평균 점수는 52.82점

으로 확인됐다.

민법은 시험 종료 직후 법률저널이 자체 진

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높은 체감난도를 나타

냈다. 응답자 34.3%가 민법을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은 것. 민법에서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된 것은 응시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출제, 

소위 ‘불의타’가 있었기 때문으로 응답자들은 

“불의타가 많았다”, “예상 범위 내에서 출제

했으면 좋겠다”, “특정 판례를 아는지 모르는

지가 관건이라 변별력이 없을 듯”, “상속 관련 

문제는 다들 잘 안 보는 부분이라 불의타가 아

닐까 생각한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제2과목 형법·형소법은 응시자 평균 43.36

점, 합격자 평균 52.64점, 과락률 31.8%(199

명 과락)로 제1과목에 저조한 기록을 보였다. 

민법 보다 높은 체감난도를 보인 민사소송법

이 포함된 제3과목 민소법·민사서류작성의 

기록은 예상과 달리 응시자 평균 46.35점, 합

격자 평균 55.79점, 과락률 27%(169명 과락)

로 양호했다.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서류는 이

번 시험에서 가장 좋은 기록을 나타냈다. 제4

과목의 응시자 평균은 51.13점, 합격자 평균

은 57.02점이었으며 과락률은 10.9%(68명 

과락)였다. 모든 과목을 종합한 전체 응시자 

평균은 44.13점, 합격자 평균은 54.57점으로 

집계됐다. 과목별 최고점은 민법 81점(100점 

<2021년 제27회 법무사 2차시험

에서 응시자 626명 중 465명이 

과목별 40점 이상이라는 과락 기

준에 미달되면서 74.28%의 과락

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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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 형법 39.5점(50점), 형소법 32.5점(50

점), 민소법 66점(70점), 민사서류작성 26.5

점(30점), 부등법 53점(70점), 등기서류작성 

25.375점(30점) 등이었다.

한편 이번 법무사 2차시험 합격자 중 지난

해 1차시험에 합격한 유예생들과 공무원 경력 

등으로 인해 1차시험을 면제받은 응시대상자 

375명 중 311명이 시험을 치렀고 이 중 63명

이 합격했다. 올해 1차시험 합격자 403명 중

에서는 315명이 응시했고 69명이 합격했다.

짝수시와 홀수시의 합격생 비율은 각각 

47.73%, 52.27%로 최근 경향과 달리 이번 

시험에서는 홀수시 합격자의 비중이 높게 나

타났다. 2019년에는 짝수시 61.1%, 홀수시 

38.84%, 지난해에는 짝수시 67.5%, 홀수시 

32.5%로 짝수시 합격자의 비중이 컸다.

연령별로는 51세 이상이 47명으로 가장 많

았으며 46~49세 34명, 41~45세 22명 등 순

으로 뒤를 이으며 여러 전문자격사시험 가운

데 가장 연령대가 높은 법무사시험의 특징

이 올해도 이어졌다. 이 외에 36~40세 17명, 

31~35세 5명, 26~30세 4명 등이 합격자 명

단에 이름을 올렸고 19~25세에서도 3명의 

합격자가 나왔다. 최연소 합격자는 24세, 최

고령은 63세였다.

합격자의 성별은 남성 113명, 여성 19명으

로 여성합격자의 비중은 지난해 18.55%에 비

해 4.15%p 감소한 14.4%를 나타냈다.

(출처/법률저널) 


